
2004 다음세대재단 글로벌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Youth 글로벌 문화프로젝트>부문 결과보고서 

 팀  명:  유스클립 

 작성일:2004년 8월 15일 

Ⅰ. 프로젝트개요 

 

1. 프로젝트명: 소통캠프 (‘소’일하며 ‘통’하는 한국문화 체험 캠프) 

2. 목적 및 목표: 자연과의 소통, 사람간의 소통 (캠퍼간 문화소통), 한국 전통문화

와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소통 

3. 일시: 2004년 7월 31일 ~ 8월 4일 

4. 장소: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5. 프로젝트 대상 및 참가자 명단(이름, 국적, 나이, 소속) 

    <프로젝트 구성원-스탭> 

    임현애- 한국, 만21세, 연세대학교/유스클립 운영팀 

    김은우- 한국, 만 24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유스클립 기획팀(공동대표) 

    김희진- 한국, 만 23세, 이화여자대학교/ 유스클립 사업팀 팀장 

    문종옥- 한국, 만 22세, 천안대학교/ 유스클립 사업팀 

    오혜원- 한국, 만 22세, 동아대학교/ 유스클립 사업팀 

이윤희- 한국, 만 23세, 성신여자대학교/ 유스클립 사업팀 

푸루  - 네팔, 만 22세, 건국대학교 한국어학당 

 

<프로젝트 참가자- 캠퍼> 

(한국인 캠프리더) 

이성주- 한국, 만 21세, 연세대학교 

정진아- 한국, 만 19세, 연세대학교 

(외국인 캠퍼) 

Flavien Maillot- 프랑스, 만 26세, BOSCH 

Athaudakanda Gnanaloka- 스리랑카, 만 24세, 금강대학교 

Mariano Zuk- 아르헨티나, 만 23세, 대경대학교  

Hui Chen Chung- 타이완, 만 29세, 한양대학교 한국어학당 

 

 

 

 

 



Ⅱ. 프로젝트 내용 

날 짜 프로젝트 내용 장 소 대상 및 참가자 비고 

7월 21일 캠프지원자 

면접 

명동 미지

센터 

대상:캠프지원자 

참가자: 지원자 

및 캠프 스탭들 

 

7월 30일 사전모임 명동 미지

센터 

대상: 캠프 참가 

확정자  

참가자: 한국인 

캠프리더 2명, 

외국인 캠퍼 중 

3명, 캠프 스탭 

 

7/31 (곡성도착) 

오리엔테이션 

방정리 

산책 

윷놀이 및 공기

놀이 

곡성 한국인 캠프리

더 및 외국인 

캠퍼, 스탭 

 

8/1 새천년건강체조 

계곡 쓰레기수거

(오전 및 오후) 

전통부채만들기 

곡성 한국인 캠프리

더 및 외국인 

캠퍼, 스탭 

 

8/2 새천년건강체조 

조탑복원용돌수

집 

물놀이 

섬진강가자전거

타기 

문화의밤 구상 

곡성 

(돌수집-근

처야산등지, 

물놀이-인

근계곡, 자

전거-섬진

강변) 

한국인 캠프리

더 및 외국인 

캠퍼, 스탭 

 

소 

통 

캠 

프 

8/3 새천년건강체조 

조탑복원 

시골 5일장체험 

조탑복원 

문화의밤 준비 

문화의밤 

삼겹살파티 

곡성 

(조탑복원-

마을입구, 5

일장-읍내, 

문화의 밤-

마을회관 

앞 마당) 

한국인 캠프리

더 및 외국인 

캠퍼, 스탭 

*문화의밤-마을

주민들 함께 참

여 

 



 8/4 청소 및 정리 

주먹밥만들기 

태안사 답사 

서울출발 

곡성 

 

한국인 캠프리

더 및 외국인 

캠퍼, 스탭 

 

8월 13일  2차 워크샵 명동 미지

센터 

대상: 한국인 캠

프리더 및 외국

인 캠퍼, 스탭 

참가: 스탭 5명, 

한국인리더 1명 

 

 

Ⅲ. 프로젝트 평가 

- 프로젝트 참가자(팀원, 참가자 등)들의 평가 및 소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어떤 평가방법(예: 내부 평가, 참가자 설문조사, 참가자와의 인터뷰, 모니터링, 등)

을 통해 프로젝트의 반응도를 측정하였는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외국인 참가자-캠퍼 야나로카의 소감문> 

MY IMPRESSION ABOUT THE SOTONG CAMP 

 

I am so thankful to the “YouthCLIP” for giving a chance to express my opinions about our camp. . I have 

been for one and half year in korea. That camping was first time for me. 

During the camp, I got a chance to work with Koreans. Everyone was so friendly with me. We worked 

and played together. It was really nice although the work of that village was so hard because of weather 

but I didn’t feel tired. Before going there I haven’t seen the real village and villagers’ lives in korea. They 

don’t have a luxury lives comparing with other people who live in cities of korea. In my mind, I felt sorry 

about them. According to my Korean knowledge, I talked with them and tried to understand their mind 

and culture. It was successful a little bit. I got many Korean friends in my university. I am so proud to 

say now, I have a relationship with “YouthCLIP.” They were the real sisters and brothers during the 

“Sotong camp” Thank you everyone. Hope to see you in next time. 

Gnanaloka 

Geumgang university 

14-9 daemyeong-ri, sangweol-myeon 

nonsan-si, chungnam. 

2004-08-12 

 

 

<한국인 리더- 이윤희의 소감문> 



준비기간에 비해 너무나 빨리 지나가버린 4박 5일 동안의 소통캠프 !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기억보다 좋은 추억들이  더 많이 남습니다.  

클리퍼들과 함께 캠프를 준비하고 지원자를 뽑고 캠퍼들을 만나고  

다 너무 설레고 즐거운 시간들 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 당황 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히려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처음엔 외국인 캠퍼들과 한국인 캠프리더 그리고 저희 스탭들 서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재밌게 놀고 '문화의 밤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알아 갈 수 있었습니

다.  

 

첫째날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윷놀이 공기놀이를 하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

인 캠퍼들은 처음 해보는 놀이 였음에도 다들 즐겁게 윷놀이와 공기놀이를 하는 모습은 무척 보기가 

좋았습니다.  

 

둘째날은 아침일찍 일어나  다같이 새천년 건강체조를 배우고  강가에 나가 몰래 버려진 쓰레기들까

지 구석구석 찾아가며  함께 쓰레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시골 중에서 깨끗한 편이라고 들었던 곡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강가 주변에는 정말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잃고 나서야 그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건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들 이었습니다.  

밤에는 우리나라 전통부채에 그림을 그리며 다들 자신만의 예술적 감각을 뽐내던 진지하면서도 즐거

운 그림 그리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채는 나중에 마을 어른들께 선물로 드리기로 해서 다들 뿌

듯해 했습니다.  

 

셋째날은 본격적으로 조탑을 쌓기 위한 돌을 찾기 위해 산으로 돌을 캐러 갔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모는 경운기를 타고 갔는데 다들 더운데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후에는 다 같이 모여 계곡으로 물놀이를 갔는데 다들 오래간만에 더위를 잊고 물장구 치고 수영하

며 즐겁고 시원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놀이 후 섬진강 주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모두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씽씽 신나게 자전거를 탔습니다.  

 

넷째날 역시 조탑을 쌓기 위한 터를 닦고 저녁에는 '문화의 밤' 행사를 다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외국

인 캠퍼들은 준비해온 자기만의 장기를 연습하고 문화의 밤 하이라이트였던 '심청전'을 한국인 리더 

진아양의 깜찍한 연출로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던 동안 연일 웃음바다가 되었죠. ^^ 

저녁에는 마을어른들에게 열심히 준비한 심청전을 보여드리고 도와주신 선생님들 오빠분들과 다 같이 

솥뚜껑 삼겹살 파티를 하였습니다. 모두 그 동안의 피로를 잊고 배불리 먹고 이야기 꽃을 피웠죠 .  



 

마지막 날 아침에는 방청소를 하고 캠퍼들은 주먹밥을 만들며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버스

로 돌아오는 길에는 곡성에 있는 절 '태안사'에 들러 우리나라 고유의 사찰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

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다시피 스탭들 간의 매일 평가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서로 간에 소통에 문제

가  있었지만 캠프 후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

다.   

 

지금도 곡성의 그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 깨끗한 강가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캠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수고한 현애, 같이 열심히 준비한 스탭들, 자신의 몫을 열심히 해준 

한국인 캠프리더, 그리고 다들 착한 외국인 캠퍼들 , 그들과 함께 했기에 곡성에서의 추억은 더 아름

다운 기억으로 모두의 가슴속에 오래오래 간직될 이라 믿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캠프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 

 


